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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식산업 현황

캄보디아사무소 Cambodia

캄보디아 외식산업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7%이라는 높은 경제 성장율

에 따라 중산층의 확대와 두터운젊은세대의 인구 분포, 사무실 근무자 증가로 점점 성

장해나가는 추세이다. 

2020년 캄보디아 외식산업의 규모는 약 17억 1000만 달러이다. 캄보디아 외식산

업에 브랜드가 도입된 것은 2002년 ‘모닝뉴’와 ‘이브닝 프레쉬’가 1호점을 냈을 당시이

다. 이후, 현지 브랜드인 United Food Cambodia(UFC)가 

2004년 박카페(Park Café) 1호점을 내면서 본격화

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15개의 점포로 

확장하였다. 

외식산업 현황

자료    United Food Cambodia 홈페이지

United Food 

Cambodia(UFC)의

 브랜드 Park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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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현황

외국계 브랜드의 진출은 201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캄보디

아에 진출한 주요 외국 브랜드는 KFC, 버거킹(Burger King), 도

미노피자(Domino Pizza), 피자컴퍼니(Pizza Company) 등이 

있다. 현재 캄보디아 외식산업은 자영업 레스토랑이 주도하

는 양상으로 2021년 기준, 관광부에 등록된 일정한 규모

를 갖춘 레스토랑은 3,359개소이다. 이중, 수도인 프놈펜

(1,283개소)에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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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KFC

2   캄보디아 버거킹

3   캄보디아 도미노피자

자료    캄보디아 KFC 공식 홈페이지, 버거킹, 도미노피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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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는 현재 약 130개의 식음료ㆍ디저트 프랜차이즈

가 영업하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카페(Café Amazon)와 같은 

아시아계 프랜차이즈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미

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피자헛(Pizza Hut)이 지난 

8월 중순 현지 회사 UFG와 손잡고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1호점을 냈다. 3분기에 2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고, 향후 2~3년 

안에 캄보디아 전국에 30개의 매장을 오픈 할 예정이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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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아마존 카페

2   캄보디아 피자헛

자료   아마존 카페, 캄보디아 피자헛 페이스북

1   파리바게트

2   본촌

3   설빙

자료   캄보디아 파리바게트, 본촌, 설빙 페이스북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외식 브랜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의 첫 외식 브랜드는 BBQ 치킨이며, 

가장 최근에는 베이커리 매장인 파리바게트가 진출했다. 특히, 

파리바게트는 외관과 실내 모두 유럽풍의 디자인을 적용하며 

현재 프놈펜에서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캄보디아인들의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미국, 프랑스, 베

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가 진출한 여섯 번째 국가이

다. 캄보디아의 HSC그룹과 손잡고 현지에 진출하였으며 앞으

로 캄보디아 지역 전역에 더 많은 점포를 오픈할 모델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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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식품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 많은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이 입

점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130개의 식음료ㆍ디저트 프랜차이즈가 영업 중이며, 특히 아시아계 프랜차이즈가 강세

를 보이므로 적절한 마케팅과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음식 및 문화 경험을 즐기는 MZ세대들로 인해 파리바게트

를 비롯한 ‘본촌(Bonchon)’, 명랑(Myung Rang)’ 등의 한국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새로운 브랜드가 

유입되는 순간 그 관심을 옮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Key Point

작성자     캄보디아사무소 김선경 

프랜차이즈 진출방식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진출과 MF

진출 두 가지로 나뉜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의 외식 프랜

차이즈는 MF의 형태로 진출하였다. MF방식은 ‘마스터 프랜차

이즈 방식’이라고도 하며, 해당국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일

정기간 가맹사업 운영권을 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것이다. 

특별한 투자비용이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직접진출 방식은 현지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두고 본사

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현지 식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

의 이유로 실패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파리바게트의 경우, 위험도와 수익성에서 직접진출과 MF의 

중간에 해당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방식으로 진출했다.  

2

3

브랜드 진출방식 현지 파트너 날짜

BBQ치킨 MF EFG 2010.7

뚜레쥬르 MF CBM 2012.12

롯데리아 MF CBM 2014.6

본촌 MF SOHO Diversified Group 2015.2

교촌 MF CBM 2015.10

서래갈매기 MF HLH그룹 2018.7

설빙 MF Jin Tai Roong 2018.8

파리바게트 JV HSC그룹 2020.4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캄보디아	진출	현황

  * MF :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